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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을 사례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수준의 산업 활동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변 행

위자를 도출하고, 이들 행위자 사이의 연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전체의 네트워

크를 도출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활동은 사업주가 되는 프로젝트 수행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업

과 검인증 기관이 연계를 가지는 지식기반 생산자 서비스 연계 형태로 수행되었다. 수행 기업 사이에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사이

에서는 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수행기업과 검인증 기관 사이의 연계에는 다양한 사회적·지리적 근접성이 영향을 미쳤다. 산업 분야와 신·재

생에너지 분야의 수행 프로젝트에서 행위자 사이의 연계 유형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계의 매개

가 되는 지식의 가치 차이에 기인한다. 수행기업 관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탄소배출권 지분을 공유하는 또 다른 수행기업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행위자는 서비스 용역과 설비를 공급하

는 아웃 소싱 공급자가 되었다.

주요어 : �청정개발체제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네트워크, 착근성, 근접성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rbon offset project activities as the activities of producing 
commodities by a case study on the Korean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industry. This study 
draw the networks of Korean CDM industry by extracting major agents and surrounding agents an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nkages. The project participants owning the CDM projects hires 
CDM consultancies and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DOEs). The technical knowledge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made links between project participants and the CDM project operational knowledge 
made links between project participants and CDM consultancies. Links between project participants and 
DOEs are affected by social and geographical proximities. The value of the knowledge for CDM industrial 
activities determined the role of agents and type of linkages. The agents with the irreplaceable knowledge 
could be a project conducting firms. The agents without it became outsourcing contractors. 

Key Words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dustry,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Network, 
Embeddedness, Proxi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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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본질적

인 대응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1979년 제1차 세계기후회의를 기점으로 지구온난

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imate Change)을 체결하

였다. 이의 이행 방안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 각국의 비준을 통

하여 교토의정서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와 같

은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각 국가가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량을 설정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

축 노력을 경주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교

토의정서 체제(Kyoto Mechanism)는 탄소배출권 거

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와 상쇄 배

출권(offset emission) 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을 근간으로 한다. 이 가운데 청정개

발체제는 선진국인 ANNEX I 국가1)가 개발도상국인 

Non-ANNEX I 국가2)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을 얻는 제도이

다.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많은 산업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가 정비되었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기술적 진보도 이루어졌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지 않는 Non-ANNEX I 국가이다. 한국은 특히 

청정개발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국가이다. 한국은 청정개발체제 제도 도입 초기부터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수행하여 온 국가이며, 현재는 

청정개발체제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발행 예상량 기준으로 중국과 인도, 브

라질에 이어 세계 네 번째에 해당하는 주요 유치국가

(Host Country)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단독 청정개발체제

(Unilateral CDM) 형태로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하

여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며 국내에 새로운 산업을 형성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국 기업들은 한국이 Non-ANNEX-I 국가임에도 해외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행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 오고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량 비중

과 역사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탄소배출권 상쇄

(offset) 프로젝트 제도이다. 탄소배출권은 환경 규제 

기반으로 오염 유발 활동에 대한 권리의 가치를 상

품화 한 일종의 자원이자 상품이다(Coe et al., 2007; 

Bridge, 2010). 그러나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탄소배

출권에 대하여 상품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및 산

업 활동 관점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탄소배출권을 

주로 상품화된 재화가 아닌 금융 상품과 금융 시장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온 것과 관련된다(Knox-Hayes, 

2010; Bansal and Knox-Hayes, 2013). 다양한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정개발체제에 관한 연구 역

시 주로 국가 차원의 연계 요인, 청정개발체제 프로

젝트 수행상의 기술 이전양상, 개별 프로젝트의 기술

적·재정적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다(Jung, 2006; Ga-

napati and Liu, 2008; Lewis, 2010; Hultman et al., 

2012; Maraseni, 2013). 이처럼 탄소배출권이 재화의 

생산과 산업 활동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것에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대개 기존 기업 활동

에 추가되는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특성과 탄소배

출권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재화로서의 가치 인식 약

화, 탄소배출권과 산업 자체의 짧은 역사로 인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 청정개발

체제 산업을 소재로 청정개발체제 산업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구성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의 연계 

요인과 연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청

정개발체제 산업 활동의 특성과 수행되는 주요한 프

로젝트 유형을 고려하여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서 행위자가 어떻게 구성되며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

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실

가스 상쇄 프로젝트가 가지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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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기업 활동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2. 경제지리학의 네트워크 연구와 

지식기반 서비스 연계

경제지리학의 연구 동향에서 2000년대 들어 중

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 전환’을 출발점으

로 하는 ‘관계적 전환’과 ‘진화적 전환’이다(Barnes, 

2001; Bathelt and Glückler, 2003; 박삼옥, 2006). 

경제지리학의 관계적 전환에서는 경제활동의 분석

에 있어서 행위주체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한 관

계 형성을 중요시하며, 이에 따라 경제지리학 연구에

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Bathelt and 

Glückler, 2003; Boggs and Rantisi, 2003; 박삼옥, 

2006; Balland et al., 2013). 네트워크는 사람과 기업, 

장소를 연결하고 지역 내부와 지역 사이에서 지식과 

자본, 재화가 이동하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말

한다(Murphy et al., 2011). 그 동안 경제지리학에서

는 국가, 지역, 기업, 기관, 개인 등의 행위주체의 관

계라는 의미에서 네트워크를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

하여 왔다(구양미, 2008). 관계적 접근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제지리학 연구 경향은 

지식기반 산업, 특히 지식기반 생산자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기업의 외부화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경제활동 조직의 구조 변화에 따

른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 공간의 가장 중요

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서

비스 산업화(tertiarization)이다(Park, 2001; Hutton, 

2005; Park, 2006). 지식을 토대로 하는 무형 자산이 

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네트워크는 학습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지식의 스필

오버를 촉진하며, 지식 생산과 혁신의 맥락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Park, 2005).

네트워크상의 두 기업 사이의 관계가 전체적인 구

조의 영향으로 비공식적 연계와 신뢰 같은 비경제

적 요인의 작용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에 대한 착근성

(embeddedness)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Granovetter, 1985; Park, 1996; Park, 2005; Murphy 

et al., 2011). Nonaka and Takeuchi(1995)에 따르

면 기업의 지식 창출 과정에서 지식은 크게 암묵지

(impli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나뉜다. 형식지는 단시간에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원

거리 상에서 이전되고 공유될 수 있으나, 암묵지는 가

치와 배경의 공유가 필요하며 기술적·상업적 문제와 

연관되어 이전·공유되는 공간적 범위가 국지적 차원

으로 한정된다(Maskell and Malmberg, 1999). 이 때, 

국지적 차원의 암묵지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지적인 관계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

리적·문화적 근접성(proximity)과 같은 비경제적 요

인이다(Park, 2003). 경제 공간의 한정된 장소에서 암

묵지의 이전과 공유를 통한 지식 창출과 혁신이 활발

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국지적 영역에 기반 한 

영역적 착근성(territorial embeddedness)의 역할 때문

이며, 이는 공간상 특정한 장소에서 산업이 형성되고 

집적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Henderson et al., 

2002; Park, 2003).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공정의 개발이라는 외부화(external-

ization) 과정을 통하여 암묵지에서 전환된 형식화된 

지식이 글로벌 스케일에서 보다 쉽게 이전되고 있으

며, 암묵적 지식 역시 인터넷 활용과 이동성 증대에 

기반한 직·간접적 접촉을 통하여 보다 넓은 공간적 

스케일에서 이전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공간은 국지

적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역과 국가, 글

로벌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Park, 1996), 조직적 

구조에 기반한 네트워크적 착근성(network embed-

dedness)이 이와 같은 넓은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지

식 창출과 이전, 확산을 촉진한다(Henderson et al., 

2002; Park, 2005). 청정개발체제 산업은 지식이 탄

소배출권이라는 재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측면에

서 지식기반 산업적 성격을 가지며, 행위자 사이의 지

식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연계에 기반한 개별 프로젝

트들의 중첩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트워크

에서는 지식 전달과 관련한 착근성의 공간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또한 잘 드러난다.

연계에 기반한 착근성의 형성과 이를 통한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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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확산에서 중요한 조건은 연계를 맺는 행위자 

상호간의 신뢰이다. 기존의 지리학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신뢰의 형성에 지리적 근접성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근접성이 보다 복합적인 사회 문화적 차원의 성격

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리적 차원

의 근접성 외에도 사회적·문화적 차원의 근접성이 

기업 활동에서 연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것이다(Boschma, 2005; Torre and Rallet, 

2005). 이와 같은 배경에서 근접성을 지리적 근접성

과 조직적 근접성으로 나누어 고찰하거나(Torre and 

Rallet, 2005), 보다 세분화 하여 지리적 근접성, 조직

적 근접성, 사회적 근접성, 인식적 근접성, 제도적 근

접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Boschma, 2005; 

Balland et al., 2013).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 제도

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실제 수행

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는 2013년 1월 31일 현재 국제적으로 11,935건 수

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총 123건의 프로젝트가 수

행되어 이 가운데 84건이 UN에 등록되어 있다. 한

국 기업들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루과

이 등 해외에서도 48건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 가운데 29건이 UN에 등록되어 

있다. 한국은 등록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9위, 예상 

CER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하는 청정개발체제 프로

젝트 주요 유치 국가이다. 이와 같이 각 기업 및 기관

들의 프로젝트 수행 활동이 반복되면서 ‘한국 청정개

발체제 산업’이 형성되었다. 사전적 의미에서 산업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집단’3)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청정개발체제 산업

은 탄소배출권, CER이라는 특정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

은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으로, 한국에서 CER이라

는 탄소배출권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네트워크

에 대한 분석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를 밝히

고 특성을 분석하는 것과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상호

작용 연계의 특성과 연계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은 수행기업, 컨설팅 기

업, 검인증 기관과 같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직

접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로 구성되며, 보다 넓은 의

미에서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 다양한 기업도 포함

된다. 우선 청정개발체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

위자는 프로젝트 참여자(Project Participant)이다. 이

들은 사업주로서 직접 투자를 수행하고 온실가스 감

축 사업을 실행하며, 최종적으로 배출권을 소유하게 

된다. 주된 사업주가 아닌 경우 관련된 기술과 지식

을 제공한 대가로 프로젝트 지분을 취득하고 프로젝

트 참여자 지위를 취득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수행 과

정상의 설계 문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 

개발은 일반적으로 지식기반 생산자 서비스 기업인 

CDM 컨설팅 기업(CDM Consultancy)이 수행한다. 

CDM 컨설팅 기업은 이와 함께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승인 등의 대관 업무

와 인증과 검증, 실사 과정상의 검인증 기관 대응 업

무도 함께 수행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검인증은 청

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CDM EB, CDM Executive 

Board)의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

어 등록한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들이 대행하여 수행한다. 이들 역

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및 컨설

팅 기업과 상호작용하며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

서는 해당 주체가 프로젝트 연계에서 수행하는 역할

과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측면에서 프로젝트 

참여자를 ‘수행 기업’으로, CDM 컨설팅 기업을 ‘컨설

팅 기업’으로, CDM 운영기구를 ‘검인증 기관’으로 용

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국내 청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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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체제 프로젝트 123건의 수행 기업은 총 132개이다. 

그리고 국내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컨설팅 기업

은 20개, 검인증 기관은 13개이다. 해외 청정개발체

제 프로젝트 48건에 참여한 한국 수행기업은 총 15개

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주

요 유형을 <표 1>과 같이 산업 온실가스 분야와 신·

재생에너지 분야로 나누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상

호 비교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청정

개발체제에서 이와 같이 산업 온실가스 분야와 신·

재생에어지 발전 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된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가 전체의 

77.1%, 산업 온실가스 분야 프로젝트가 전체의 15.7%

를 차지하여 두 분야의 합이 전체 등록 프로젝트의 

92.8%에 해당한다. 예상 탄소배출권의 양 기준으로

도 산업 온실가스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등록 프로젝

트가 전체의 88.3%,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프로

젝트가 전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어 두 분야의 합

이 전체의 99.7%를 차지한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는 산

업 활동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소각하거나 분해

하는 설비의 설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젝

트이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는 다량의 산업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감축함

으로써 단기간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

야 프로젝트의 수익원 구조에 비하여 탄소배출권 판

매가 주된 수익원으로 한정되어 탄소배출권 가격에 

따라 프로젝트와 탄소배출권의 수행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

야 프로젝트는 태양광, 풍력, 수력, 매립지 가스, 산

업 활동과 난방 등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폐열 등을 

활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 생산 활동을 수

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조로 수행된다. 

이는 단위 투자비용 대비 산업 온실가스 분야만큼 높

은 효율성을 가지거나 일시에 대량의 온실가스를 감

축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에너지의 가격 구조와 

구성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다는 측면에서 보다 본질적인 방식의 접근이라고 할 

표 1. 한국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주요 수행 유형

분야 프로젝트 방법론 구분 분야(UN 분류기준) 등록 프로젝트 예상 배출권

산업 

온실가스

분야

 N2O 분해 산업 7.3% 66.5%

HFC 대체/발생 회피 산업 1.2% 11.6%

 SF6 대체 산업 7.2% 10.2%

소계 15.7% 88.3%

신·재생

에너지

발전 

분야

 메탄 회수/발전 에너지/폐기물 6.0% 6.1%

 기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에너지 36.1% 2.5%

 풍력 에너지 14.5% 2.0%

 수력발전 에너지 18.1% 0.7%

 바이오매스 에너지 1.2% 0.1%

 태양광/풍력 복합 에너지 1.2% 0.0%

소계 77.1% 11.4%

기타

 연료 전환 에너지/산업 4.8% 0.3%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산업 1.2% 0.0%

 바이오가스 에너지 1.2% 0.0%

소계 7.2% 0.3%

자료: 2013년 1월 31일 기준, PDD, IGES, UNEP Risø Center 자료 사용하여 연구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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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자료 분석과 기업 및 기관

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조사를 통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프로젝트 자료 분석

은 한국 기업이 참여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추

출하고 연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에는 국

제기구 및 국제기구와 협약을 맺고 자료를 제공하

는 연구 기관의 청정개발체제 자료를 활용하였다. 

UNFCCC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청정개발체

제 프로젝트의 현황과 프로젝트 설계 문서, 검인증 및 

CER 발급 등 공식적인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의 문서 

자료를 제공한다. UNEP Risø Center에서는 CDM 

Pipeline이라는 주제로 각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국가 간 연계 정보와 투자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정

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IGES에서는 

UNFCCC와 협약을 맺고 각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의 세부적인 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자료를 통하여 프로젝트 전체 현황과 개별 

단위의 프로젝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기본 단

위가 되는 한국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와 개별 프로

젝트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의 정보, 연계를 추출하였

다. 

2013년 1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수행된 전체 청

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추출하고, 각 프로젝트의 

전체 수행 기업 및 기관 현황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

하여 앞서 개요에서 설명한 UNFCCC홈페이지의 

프로젝트 설계 문서와 UNEP Risø Center의 CDM 

Pipeline 자료, IGES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정

보를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수행된 모든 청정개발체

제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이 유치국가의 수행 기업

으로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수행

된 프로젝트는 모두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활동

이 된다. 해외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는 ANNEX I 

국가나 투자 대상 개발도상국 현지에 단독 혹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

우가 많으며, 프로젝트 설계 문서에도 한국 수행 기

업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연구 기관의 자료만으로는 이를 추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 각 기업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와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설문 및 심

층 면담 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청정

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다시 기업 

간 연계를 추출하였다. 프로젝트 설계문서 내부의 기

업 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신문 자료 및 기업 

홈페이지 등의 공개된 자료와 설문 및 심층 면담 자료

를 활용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한국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네트워크의 주

요 참여 주체와 관련 행위자에 대한 설문 조사와 심

층 면담 조사이다.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 조사는 한

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속하는 각 기업 및 기관을 대

상으로 수행 하였다. 15개의 수행 기업, 5개의 컨설

팅 기업, 2개의 검인증 기관, 국책 금융기관과 정부부

처, 정부 산하기관 등 3개의 기타 기관 등 25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반복 수행을 포함하여 총 27회의 심층 면담 조사를 수

행하였다. 심층 면담 조사는 반구조화된 형태(semi-

structured)로 수행하였다. 각각의 응답 대상 유형을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검인증 기관, 기타 관련 기

업 및 기관으로 분류하고, 프로젝트 설계 문서의 기술

된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수행 기업 간 투입

된 기술 및 투자 정보를 분석하여 교차로 검증하였다.

4.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을  

구성하는 행위자

1) 프로젝트 수행 과정의 주요 행위자

(1) 수행 기업

수행 기업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

여 사업을 진행하고, 약정된 지분 관계에 따라 탄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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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권을 소유한다.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내 

기업의 수는 총 132개이다. 이들 기업들이 국내 123

건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수행 기업으로서 사

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표 2>와 같이 

전체 132개 기업의 48.5%에 해당하는 64개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남권에 20.5%인 27개, 

동남권에 18.2%인 24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이는 

대개 대기업의 경우 현장이 아닌 본사 소재지인 수도

권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는 대개 이미 존재하는 제

조업 및 화학 산업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거나, 발전사가 기존 발전 사업에 더하

여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하며 수행하

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소재 지역과 실제 온실가

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사업 현장 사이의 공간적 불일

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

에서 현장의 감축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기획

과 기술 도입 등 관계의 형성, 인증과 등록 과정의 문

서 업무, 검증과 탄소 배출권 판매 과정의 문서 업무

이고, 이와 같은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

는 것이 기업의 본사 부문이기 때문이다.

번들링(bundling) 제도를 통해 여러 개의 현장이 

하나의 프로젝트 아래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프

로젝트 수 123건보다 많은 214개의 프로젝트 현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 현장의 지역적 편재는 각 프로

젝트가 수행되는 지역 특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

한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현장 소재 지역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동남권이고, 다음으로 높은 곳

이 서남권이다. 동남권과 서남권의 특성을 비교하면 

동남권에는 상대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주축으로 하

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서남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함께 중화학 공업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온실가

스 분야의 프로젝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난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는 Unilateral CDM 비

중이 높아 전체 123건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건수

에 비하여 해외에서 투자에 참여한 기업은 <표 3>과 

같이 8개국 20개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10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다. 그리

고 나머지 10개 기업은 유럽 기업으로, 유럽 국가 가

운데 어느 한 국가의 기업 비중이 특별히 높게 나타나

지는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국가로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 기업의 비중이 특별히 높게 나

타나지 않는 반면 일본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한국 

표 2. 수행 기업 및 프로젝트 현장의 공간적 분포

수도권 서남권 동남권 강원/중부권 기타 합계

기업 수 64 27 24 16 해외: 1 132
프로젝트 현장 수 33 61 76 31 전국: 3 214

자료: 2013년 1월 31일 기준, PDD, IGES, UNEP Risø Center 자료 사용하여 연구자 계산

표 3. 해외 기업이 참여한 국내 CDM 프로젝트의 투자 국가 현황

아시아 유럽
　

합계일본
유럽

소계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독일

아일

랜드

룩셈

부르크
영국

해외 참여

기업 수
10 10 2 2 2 1 1 1 1 20

프로젝트 수 13 11 2 2 3 1 1 1 1 24

자료: 2013년 1월 31일 기준, PDD, IGES, UNEP Risø Center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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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기업 연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청정개발체제를 수행한 한국 기업은 총 

15개 기업이다. 각 국가별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 수행한 프로젝트 수는 <표 4>와 같다. 전

체 48건의 프로젝트 가운데 38건의 프로젝트가 중국

에서 수행되었고, 이어 7건의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에서 수행되었다. 이 기업들은 대개 자체적인 현지 법

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

거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해외 프로젝트

들은 해당 ANNEX I 국가의 프로젝트로 집계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는 건설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구매자인 

현지 전력기업 혹은 현지 전력기업의 자회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상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측

면이 있어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2) 컨설팅 기업

프로젝트 수행 기업과 함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지식기

반 생산자 서비스 기업인 컨설팅 기업이다. 청정개발

체제 프로젝트에서 컨설팅 기업은 기본적으로 검인

증 기관의 심사를 받아 UNFCCC에 등록하는 프로젝

트 설계 문서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

서 그 이전 단계인 사업 개발과 투자 유치, 적합한 온

실가스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중개 등의 역할, 사

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등록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운영 관리, 탄소배출권 거

래 중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청정

개발체제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이 국

내에 도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 주체가 컨설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

정개발체제 프로젝트 활동에서 컨설팅 기업은 대개 

프로젝트 설계문서의 개발을 담당하고, 프로젝트 설

계문서 상에서는 베이스라인 산정의 책임자 역할로 

기재되어 드러난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설계문서 개발은 <표 

5>와 같이 컨설팅 기업이 수행하는 경우와 수행 기업

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대기업과 일부 발전 기

업의 경우 프로젝트 설계 문서를 내부적으로 개발하

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33

건 가운데 9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24건의 프로젝트 

설계문서 개발은 컨설팅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으

며, 이 가운데 102건이 국내 컨설팅 기업에 의하여 수

행되었다. 해외 컨설팅 기업이 역할을 담당한 프로젝

트는 22건에 불과하였다. 컨설팅 기업은 지역적으로 

전체 20개 국내 컨설팅 기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8개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하며, 프로젝트 수 기준으

로도 국내기업이 수행한 총 111건의 프로젝트 가운데 

84.3%에 해당하는 86건의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입지

한 컨설팅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수도권에 입지

한 컨설팅 기업 18개 가운데, 서울에 입지한 기업은 

14개이며, 경기도에 입지한 기업은 4개이다. 반면 경

기도에 입지한 4개 컨설팅 기업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49건으로, 서울에 입지한 14개 컨설팅 기업이 수행한 

프로젝트 37건보다 많다. 이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

는, 청정개발체제 초기부터 현재까지 선도적인 역할

표 4. 국내 기업 수행 해외 CDM 프로젝트 및 기업 수와 국가 분포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우루과이

프로젝트 수 38 7 1 1 1

기업유형 및 

기업 수

합작회사 5 3 1 - -

ANNEX I 국가 법인 2 - 1 - -

컨설팅 2 - - 1 -

기타 1 1 - - 1

자료: 2013년 1월 31일 기준, 프로젝트 PDD, IGES, UNEP Risø Center 자료 사용 연구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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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 기업 E사가 42건의 프로젝

트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프

로젝트 설계문서 개발을 수행한 2개의 컨설팅 기업과 

1개의 비 컨설팅 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컨설팅 기업 

R사는 경상북도에 입지하며 동 지역 철강기업 P사에

서 분사 창업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현재까지 13건

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앞의 E사에 이

어 두 번째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프로젝트 설계문서 개발을 수행한 기업은 

마찬가지로 앞의 철강기업 P사로 컨설팅 기업 R사의 

분사 창업 전 수행 기록이기도 하다.

(3) 검인증 기관

검인증 기관은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CDM 

EB)의 대리인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신청된 청정

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인증 과정을 수행하여 등록 여

부를 심사한다. 그리고 실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의 수행 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하여 탄소배출권

인 CER의 발행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청정

개발체제 운영기구는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의 역

할을 대리하는 중립적 기관이다. 하지만 실제 청정개

발체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참여자

에 의하여 수임을 받아 검인증을 수행하고, 실제 온실

가스 감축 현장을 실사하며 문제점과 등록을 위한 개

선 방향에 대하여 프로젝트 참여자 및 컨설팅 기업과 

상호작용하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 검인증 기관은 대개 국내외에서 산업 활동에 대한 

검인증을 수행해 온 기관들이다. 청정개발체제 제도

가 초기 형성 과정에서부터 ISO 등 기업 인증 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된 특성에 기인하여 관련 기관들이 청

정개발체제에 대한 검인증 분야를 추가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초기 사업에서는 검인증을 위한 국내와 국

외 기관 사이의 지식 격차 문제로 해외 기관 중심이었

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검증원, 환경공단, 한국품질협회, 한국표준재단 등

의 산하에 국내 검인증 기관이 설립되었고 이후의 대

부분 사업을 국내 검인증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국

내 검인증 기관뿐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해외 검인

증 기관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지사 또는 국내 회계

법인과 연계된 사무소 등을 두어 지리적 근접성을 유

지한다. 다만 이와 같은 입지는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 검인증 수행을 위한 것은 아니고, 산업 규모가 크

고 기업 활동이 활발한 한국 시장에서 ISO와 같은 각

종 인증 업무를 수임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변 행위자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에 기본이 되는 수행 

기업과 컨설팅 기업, 검인증 기관이외에도 청정개발

체제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면 반복적으로 프로젝

트에 관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다양한 행위자

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변 행위자는 크게 정부 산

하 공단과 금융기관, 공급 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산하 공단들이

표 5. 프로젝트 설계문서 개발주체의 공간적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동남권)
합계 해외

계 서울특별시 경기도 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프로젝트

수

컨설팅 기업 86 37 49 16 13 3 102 22
수행기업 8 7 1 1 1 　- 9 -

기업

수

컨설팅 기업 18 14 4 2 1 1 20 15
수행기업 7 6 1 1 1 -　 8 -

자료: 2013년 1월 31일 기준, PDD, IGES, UNEP Risø Center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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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정부부처 산하 공단들은 각 정부 부처의 정

책 수행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서도 촉진 정책의 수행 창구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관련 인력의 공급을 확대

하기 위한 인력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해외 사업 개

발 과제를 발주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

에 도움을 주고,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CDM 사업 수

행을 통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환경공단이라는 두 정부 산하 공단은 서로 다소 경쟁

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청정개발체제 산업이 형성되

는 시기에 한국의 지역적인 특성을 형성하는 것에 영

향을 주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

하 기관으로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청정개발체

제 프로젝트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주로 폐기물과 바

이오매스 관련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탄소배출권 펀드

의 설립, 해외 청정개발체제 사업 개발, 국내외 청정

개발체제 검인증 시장의 개척 등의 영역에서도 두 공

단은 상호 경쟁적인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해외 청정

개발체제 사업의 발굴에 있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KOTRA) 역시 기관의 기존 고유 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금융기관 역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주변 

행위자이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

역보험공사 등의 국책 금융기관이 국내외 청정개발

체제 프로젝트 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

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신·

재생에너지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사업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

전 사업의 입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

할을 수행하였다. 수출입은행은 2011년에는 한국수

자원공사의 파키스탄 수력발전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 2012년에는 한국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수력발

전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2013년에는 포스코에너

지의 인도네시아 부생발전소 청정개발체제 프로젝

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등 꾸준히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야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

공해 왔다. 이와 함께 2007년 민간 금융기관 공동 투

자로 설립된 민간 탄소펀드와 2009년 지식경제부와 

수출입은행 주도로 설립된 공공 탄소펀드도 청정개

발체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간 탄소펀

드는 760억 원 규모로 설립된 Korea Carbon Fund와 

290억 원 규모로 설립된 Korea Credit Fund가 있고, 

공공 펀드는 1,129억 원 규모로 설립되어 한국투신운

용에 위탁 운용되었다. 이들 탄소펀드들은 탄소배출

권의 선도 매입을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돕는 역할

을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급 기업들이 한국 청정개발체

제 산업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행기업으

로 프로젝트 연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내·외 온실

가스 감축 기술 보유 기업들은 산업 온실가스 감축 기

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여 비용을 받고 이를 제

공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설비를 공급하고, 운영 

기술을 교육하는 설비 공급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대개 설비 공급 기업은 운영 기술 교육을 함

께 담당하며, 프로젝트 설계 문서에서 기술 이전 항목

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

전 장비 개발 및 생산 기업, 플랜트 기업, 발전소 설계 

기업, 국내외 전력기업도 산업을 구성하는 행위자가 

된다. 장비 개발 및 생산 기업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생산하거나, 풍력 발전의 발전기와 관련 자재, 소수

력 발전에 사용되는 터빈과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기

업들이고, 플랜트 기업과 발전소 설계 기업은 신·재

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력기업

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기를 구매하여 프로젝

트가 성립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행위자 사이의 연계

청정개발체제 산업을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와 주

변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행위자 사이의 연

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행위자 사이의 연계는 크게 공식적 연계와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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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연계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연계는 사업주가 

되는 수행기업을 중심으로 다른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검인증기관이 형성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연계

로 프로젝트 수행 상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계

를 의미한다. 수행기업 사이의 연계와 수행기업과 컨

설팅기업 연계, 수행기업과 검인증기관 연계가 이에 

해당한다. 비공식적 연계는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가

져오는 매개로 작용하며, 주로 관련 업계 담당자 사이

에서 형성된다.

1) 지식기반 서비스 연계로서의 공식적 연계

(1) �온실가스 감축 활동 기술적 지식 매개의 수행

기업 간 연계

수행기업 사이의 연계는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내용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운영 노하우 등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술적 지식’이 연계 형성 요

인이 된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 비하여 이와 같은 측면이 보

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서 활용

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특허로 보호되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개발을 위한 자

본이 요구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신·재생에

너지 발전 분야의 경우 수행 프로젝트 수가 많기 때문

에 해당 수행기업이나 산업 내의 타 수행기업이 유사

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대

상이 되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활동은 발전 기업 업계에

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프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지식의 중

요성이 낮게 작용한다. 특히 프로젝트 계획에 보조금

을 포함하고서도 추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소위 

‘E+/E- Rule’4)이 도입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에서 탄소배출권의 비중

이 낮아지고 발전을 통한 전기 판매 수입과 보조금이 

주된 수익원이 되어 프로젝트 진행에서 온실가스 감

축과 관련된 지식 가치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 청정개발체제는 산업 활동을 

통하여 배출하는 온실가스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수행기업이 사업주가 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

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외부 수행기업과 연계를 형성

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이 때 외부 수행기업은 이와 

같은 기술적 지식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기

술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 보유 기업 또는 설비 공급 

기업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

다. 국내에서 수행된 산업 온실가스 프로젝트에서 활

용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술적 지식은 주로 미국

과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국내 수행기업들은 이 기업들과 협력 연계를 가지면

서 이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 온실가스 분야 청정개발체제의 수행

기업 간 협력 연계는 프로젝트 수행 상 형성되는 일시

적인 조직에 기반하여 작용하는 조직적 착근성을 통

하여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식이 이전되고 활용되어 

탄소배출권, CER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

고 할 수 있다. 국내 수행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동일 대기업 계열 내 소속 기업의 활용을 통하여 자체

적으로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식을 개발하

여 프로젝트 수행에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 기업이 해

외에서 산업 온실가스 분야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수행되는 산업 온실

가스 분야 프로젝트와 수행 구조는 동일하다. 다만 한

국 기업이 국내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 활

동이라는 자원을 보유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수행기

업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해외 프로젝

트에서는 현지 기업이 사업주가 되므로 국내 기업은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정개발체제 제도 도입 초기 국내에

서 사업을 등록시킨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F

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C사의 동일 분야 프로젝트

에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탄소배출권 지분을 획득

하는 방식으로 해외 사업을 수행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 기업, 매

립가스를 관리하는 매립지 관리 공사 등이 사업주가 

되고, 이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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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 프로

젝트에서 생산시설 현장의 역할을 신·재생에너지 발

전소가 수행하는데, 차이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소의 전기 생산 활동 자체가 기존 화석 연료의 사용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온

실가스 감축 활동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재

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

식 가운데 사업을 기획하고,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서 필요한 지식은 대개 발전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보

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수

행하여 온실가스를 대체, 감축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

식은 플랜트 기업과 설비 공급 기업에서 형식화된 암

묵지의 형태인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이라고 할 수 있

는 용역과 설비, 제품으로 구체화되어 공급된다. 이

와 같은 플랜트 기업과 설비 공급 기업들은 수행기업

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 설계 문

서의 ‘프로젝트에 도입된 기술’ 항목에 포함되거나 혹

은 생략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경우 산업 온실가스 분야와 달리 연계 요인에서 온실

가스 감축 활동의 기술적 지식의 흐름이 프로젝트 네

트워크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수행기업과 연계를 

가지는 타 수행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행

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공기업인 수행 기업들은 관련 

국내 산업 육성을 고려하여 국내 설비 공급 기업을 선

택하는 경향이 높고, 이 배경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기술적 지식이 가지는 차별성과 중요성이 앞서 설

명한 여러 이유로 감소한 부분이 작용한다. 이에 따라 

대개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는 주로 국내 기

업들을 연계의 대상으로 하는 국지적 연계를 바탕으

로 프로젝트가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지식 역시 국지

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관련 기업들의 수행 경험을 통

하여 국지적으로 축적된다.

해외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한국 수행 기업

이 해외에서 현지의 타 수행 기업과 연계를 가지는 주

요 요인은 공동의 자본 투자와 사업 인허가 부분으로 

볼 수 있다.5)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의 경우 적합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도 환경과 관련

된 허가와 지역 이해관계자의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

은 어려움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개발도상

국 해당 국가 정부의 사업 인허가 과정을 겪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형성된 해외 사업 연계는 

국내에서 축적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술적 지식

이 행위자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활용되

는 과정이다. 중국 현지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

여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온 전력기업 K사

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해

외 진출은 국책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동

반하는 여러 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와 같은 국내 기업과 해외 현지의 합작 기업과의 합작 

법인, 컨소시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수행하기 위

한 해외 현지의 특수목적법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월

경적 조직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국경을 넘는 새로운 

조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지식이 조직적 

착근성을 매개로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경로로 작용

한다.

(2)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지식 매개의 수행기업

과 컨설팅기업 연계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수행기업이 컨설팅 기

업과 연계를 맺게 되는 동인은 ‘프로젝트 운영 지식’

이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UNFCCC에 등록하

고, 배출권을 발급 받아 거래하기 위한 지식을 수행기

업이 외부화 하는 연계가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연

계이다. 프로젝트 운영 지식의 기본 틀은 문서 형태로 

배포되는 형식화된 지식인 UNFCCC와 CDM 집행

위원회(EB)의 각종 정책 결정 사항이다. 정해진 프로

젝트 설계 문서의 틀 안에서 이와 같은 정책 결정 사

항의 추이를 반영하여 프로젝트 등록을 진행하게 된

다. 이 때 프로젝트 수행을 반복하며 얻어지는 성공률

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와 탄소배출권을 관리하며 탄

소배출권 시장의 참여자들의 연계를 통하여 구득하

는 시장 정보와 같은 암묵적 지식이 함께 작용한다. 

프로젝트 운영 지식은 이와 같이 명시적 지식을 암묵

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지식의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Nonaka and Takeuchi, 1995; 박삼옥, 1999)과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학습 과정을 통하여 구

축되고 고객기업과의 외부화 연계를 통하여 유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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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심층 면담 조사에서 발견되는 

외부화 연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용 경쟁력이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사이의 연계 요인에서 명성, 이전의 사업 경험, 팀워

크와 같은 무형 자산(intangible asset) 측면은 비용 경

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작용하였

다. 기본적으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 기업, 혹은 대기업이

기 때문에 내부적인 외부 용역에 대한 입찰 규정이 있

기 때문이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 시 법으로 

정해진 공개 입찰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는 형식으로 

컨설팅 기업이나 검인증 기관과 사업 연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프로젝트의 수

행기업은 공기업인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경향이 보

다 강하게 나타난다. 시장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

춘 복수의 컨설팅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

하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 요인은 대개 비용 경쟁력이 

된다.

이와 같은 비용 효율성에 따른 지식기반 서비스의 

외부화 연계에서도 산업 온실가스 분야와 신·재생에

너지 발전 분야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 온실가스 분

야의 경우, 개별 컨설팅 기업의 비용 경쟁력은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연계의 선택에서 비용 경쟁

력이 유일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 청정개발체제에서 수행기업이 청정개

발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 생산 설비의 

설치에 따른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여 기업 내부적으

로 이와 같은 지식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에 대한 유

인이 작다. 그리고 산업 온실가스 분야의 경우 컨설팅 

기업이 실제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기술 도입과 프로

젝트 수행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전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운영 지식과 같은 지식 측면과 명성, 

이전의 사업 경험, 팀워크와 같은 컨설팅 기업의 무형 

자산 측면이 작용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경우 산업 온실

가스 분야에 비하여 발전 기업이라는 수행 기업의 프

로젝트 반복 수행 경향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경우 각 발전 기업이 풍력, 태양광, 수력, 매립

가스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할 때 

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프로

젝트의 세부 분야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나 추가성 입

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만, 각 수행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대

한 암묵지를 획득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형식지화 하

여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행 기업 내부적인 프

로젝트 운영 지식의 획득은 컨설팅 기업이 가지는 지

식의 일부를 대체하여 컨설팅 기업의 무형자산의 가

치를 낮추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재생에너

지 발전 분야에서의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사이의 

외부화 연계 요인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성

격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다만 아직 컨설팅 기업이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고 프로젝트 경험이 관련 분야 

전체에 전반적으로 희소하던 교토의정서체제 초기에

는 컨설팅 기업의 다양한 무형 자산이 신·재생에너

지 발전 분야에서도 연계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3) �다양한 근접성의 영향을 받는 수행기업과 검

인증기관 연계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검인증 기

관은 UNFCCC의 CDM 집행위원회의 일부 역할을 

대리하는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인

증과 검증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각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검인증 수행을 담당하는 검인증 기관의 

선정은 수행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위임을 받은 컨설

팅 기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행기업의 프

로젝트 수행비용을 통하여 검인증 비용이 지불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검인증 기관은 시장에서 수행기

업과 컨설팅 기업에 의하여 동종 프로젝트의 수행 경

험, 검인증 비용, 검인증에 걸리는 기간, 검인증을 수

행한 프로젝트의 등록 성공률 등으로 평가받는 대상

이 된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검인증 기관

의 선정을 수행 기업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컨설팅과 검인증을 묶어 발주하여 컨설팅 기업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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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컨설팅 기업이 검

인증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대개 수행 기업과 협

의를 거친다. 검인증 기관 선정은 대부분 입찰이라는 

형태로 이루진다는 측면에서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

업의 연계와 마찬가지로 검인증 비용 경쟁력이 일차

적인 중요한 연계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순수하게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경우 보다는 기존의 사업 수행 경

험 등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 최종 선정에 영향을 미

친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 고유의 특수성이 강한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서는 동종 프로젝트 검인증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

다. 여러 프로젝트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검인증 기관 

선정에 관여하는 컨설팅 기업의 경우 심층 면담 과정

에서 비용 경쟁력과 함께 ‘팀워크’를 중요한 연계 요

인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검인증 기관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는 반복적인 관계의 형성에 

기인한 비공식적인 유대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만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검인증 기관의 선정 요인

에서 국내 프로젝트에 비하여 비용 경쟁력 보다는 동

종 프로젝트의 검인증 경험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

고 있었다. 이는 해외 프로젝트가 가지는 다양한 불확

실성을 감안하여 되도록 안정적인 형태로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행기업 및 컨설팅 기업과 검인증 기관 

사이의 연계에는 지리적 근접성과 사회적 근접성이 

영향을 미친다. 우선 <표 6>과 같이 해외 기업이 투자

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해외에 기반을 둔 검인

증 기관과, 국내 기업의 단독 프로젝트인 경우 국내 

검인증 기관과 연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다. 심층면담조사 과정에서도 해외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지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수

행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리적, 사회적 근접성이 

높은 동일 대륙, 혹은 동일 언어권의 컨설팅 기업과 

검인증 기관을 동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표 7>과 같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프로젝트 

설계 문서 개발을 수행한 기업이 국내 기업인 경우 국

내 검인증 기관을, 해외 기업인 경우 해외 검인증 기

관을 연계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등록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젝트 설계 문서 개발 주체

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접촉하게 되는 검

인증 기관과의 연계 형성에서 지리적·사회적 근접성

이 높은 대상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심층 

면담 조사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최종 프로젝트 등

록이라는 목표 지향성이 강하고 일정 준수에 민감한 

국내 기업 문화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검인증 

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6) 

표 6. 프로젝트 수행기업 구성과 검인증 기관 연계

국내기업 단독 CDM 다국간 CDM 전체 CDM 프로젝트

국내 DOE 74 7 81
해외 DOE 31 11 42

합계 105 18 123

자료: 2013년 1월 31일 기준, PDD, IGES, UNEP Risø Center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자 계산

표 7. 프로젝트 설계문서 개발 기업과 검인증 기관 연계

국내 기업 PDD 개발 해외 기업 PDD 개발 합계

국내 DOE 77 4 81
해외 DOE 25 17 42

합계 102 21 123

자료: 2013년 1월 31일 기준, PDD, IGES, UNEP Risø Center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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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가져오는 비공식적 연계

앞서 분석한 주요 행위자 사이의 공식적인 연계 외

에도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지식의 전파와 확산

을 가져온 다양한 비공식적 연계가 존재한다. 우선 정

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업계의 비공식 네트

워크가 시장 및 기술 동향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

다. 각 관련 정부 부처는 각 분야 기후변화 대책반과 

관련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연구회 등 해당 기

업의 담당자의 교류 모임을 주선하고 있었다. 기후

변화 대책반과 발전·에너지 업종 감축연구회와 같

은 모임은 대개 분기별로 1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교

류되는 지식과 정보가 청정개발체제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보 교류를 통

하여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 산

하 공단의 경우 인력 교육 및 박람회, 정기적인 세미

나, MRV(Measurable·Reportable·Verifiable, 측정·

보고·검증) 및 해외 사업 관련 발굴 과제 및 관련 기

술 연구 용역 등을 통하여 청정개발체제 산업에 활용

되는 지식의 간접적인 확산을 촉진하였다.

한국전력공사 계열 발전 자회사 담당자들 사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이

들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발전 자회사로 분

사되기 이전 같은 기업 조직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적 차원의 조직적 근접성

이 현재까지 사회적 근접성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다. 각 발전사의 담당자 심층 면담조사에서 각각의 발

전 자회사들이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적지 선정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을 교류하기는 

어렵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으로서 사업 수

행 노하우와 업계 정보와 같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여러 차례의 심층 면담 조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7)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수행된 청정개발체제 프

로젝트를 탄소배출권이라는 특정한 재화를 산출하는 

기업 집단의 산업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내외 청정개발체제 관련 연구는 개별 프로젝트 혹

은 국가 차원의 연계 수준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는 청정개발체제 산업을 포함하는 탄소배출권 상

쇄 프로젝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어

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 연계

를 중심으로 하는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형성과 네트워

크를 중시하는 경제지리학의 관계적 관점에서 산업

을 분석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범주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행위자가 형

성하는 상호작용 연계의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서 프로젝트 수행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요 행위자는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검인증 기관이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변 행위자는 정부 부처와 정부 부처 산하의 공단, 

금융기관, 공급 기업이다. 주요 행위자 사이의 연계

에는 두 가지 차원의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행 기업 사이에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사이에서는 주로 프로젝트

를 설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은 다양한 근접성을 기반으로 검인증기관을 선

택하여 연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주요 행위자와 주변 행위자, 공식적 연계와 비

공식적 연계를 종합하여 전체 한국 청정개발체세 산

업 네트워크를 도출하면 <그림 1>과 같다.

둘째,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행위자의 구성과 연

계 특성은 프로젝트 수행 분야에 따라 다르며, 상대적

으로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서 연계 요인으로 청정개

발체제 산업 활동상의 지식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

였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서는 주로 화학 산업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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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제조업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수행 기업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

야에서는 발전 기업들이 수행기업이 되면서 온실가

스 감축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의 역할을 신·재생에

너지 발전 설비 공급 기업이 대체한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

을 위한 지식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이는 행

위자 사이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비국지적 연계가 형

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지식의 가치가 상대적으

로 낮아 수행 기업의 관점에서 선호하는 조건들이 반

영되어 주로 국내 차원에서 국지적 연계가 형성되었

다.

셋째, 청정개발체제 산업 활동을 위한 지식의 가

치가 행위자의 역할과 연계 형태를 결정하였다. 대체 

불가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프로젝트에

서 탄소배출권 지분을 공유하는 수행기업으로 연계

에 참여하였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사업

주 수행 기업에 서비스 용역과 설비를 공급하는 일종

의 공급 업체 형식으로 연계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탄소배출권이 가지는 가치가 공급 업체 형식으

로 가지는 연계의 대가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한

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서 온

실 가스 감축 기술적 지식을 가진 기업이 수행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지식이 개발에 많은 비용

이 발생하고 특허로 보호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

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술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신·재

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기

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 컨설팅 기업과 관련

되는 프로젝트 운영 지식 역시 초기 프로젝트 수행 이

후에는 곧 일반화된 지식으로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

에 따라 컨설팅 기업이 수행기업으로 참여한 프로젝

트가 초기를 지나며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

여,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탄소배출권 프로젝

트 활동을 분석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측

ANNEX I 국가

검인증기관
프로젝트

산업 온실가스 분야
청정개발체제

투자기업

컨설팅 기업

설비 공급
기업

프로젝트
현장

젝
수행기업

본사

기술 보유 기업

산업 온실가스 분야
수행기업

프로젝트 현장

비 ANNEX I 국가

컨설팅

본사

정부 기관

컨설팅
기업

검인증기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기타 연관 기업

프로젝트
현장

정부 기관

국책 금융기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수행기업

본사

설비, 플랜트 기업

본사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 현장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

기타 연관 기업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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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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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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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연계

비 ANNEX I 국가

그림 1.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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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반면 본 연구는 소수의 대상 

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와 해석적 차원의 정성

적 분석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상이 되는 청정개발체제 제

도 자체의 역사가 짧고 한국 기업이 연관된 프로젝트 

수가 적어 발생하는 자료 구득상의 한계에 기인한다. 

청정개발체제 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활

동 자체가 10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 불황과 과다한 배출권 할당 등으로 탄소배

출권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에서도 청정개발체제 산

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조재편의 상황을 맞게 되

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국가 차원의 

자체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앞으로 수행 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객관화 하는 것이 차후 연

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주

1) UN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ANNEX I)에 해당하는 선진

국(일부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당사자 국가 포함)

으로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1990년대 말까지의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무

를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2) UN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당사자 국가로 ANNEX I 국가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를 가지지 않고 보고와 같은 협약상의 일반적인 의무만을 

가진다.

3) 참고자료: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

industry

4) CDM집행위원회는 CDM 사업 유치를 위한 Non-AN-

NEX I 국가의 정책적 왜곡을 경계하여 2005년 제22차 

CDM 집행위원회(EB)에서 1997년 12월 이후 도입된 온실

가스 다배출기술지원정책(Type E+)은 베이스라인 시나리

오 설정 시 고려하지 않고, 2001년 11월 이후 도입된 온실

가스 저배출기술 지원정책(Type E-)은 베이스라인 시나리

오 설정 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5)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스폰서 기

업입니다. 실제 현지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

분은 소위 ‘관시’와 같은 문제로 인해 현지 파트너 기업이 

수행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외부 투자 기업은 이와 같은 부

분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심층면담조

사)

6) “처음에 해외 DOE를 통해서 검인증을 해 보았는데, 우리

나라 검인증 기관이랑 사업을 할 때에 비하여 일단 느립니

다. 우리쪽 사업 정서랑 맞지 않는 부분이지요. 게다가 국

내에 지사가 있고 최종 결정 과정에서 본사 쪽 인력의 확인

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불

편함이 많아서 이후로는 국내 검인증 기관과 사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을 감안하여 2012년에 인도

의 검인증 기관과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매우 불만족

스러웠습니다. EU-ETS에서 2012년 말까지 등록된 프로젝

트의 CER만 받아들이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정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동시에 진행한 국내 검인증 기관의 다른 프

로젝트는 진행이 끝났는데 인도 검인증 기관에 의뢰한 프

로젝트는 그쪽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결국 2012년 말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일정을 맞추는 부분에 관련해

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층면담조사)

7) “한전 발전자회사 사람들끼리는 따로 공식적인 모임이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개인적인 

유대감으로 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

습니다. 다만 청정개발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

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교류하지는 못합니다. 신재생에너

지 발전 사업의 적지 선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결국 RPS 

달성 때문에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일종

의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심층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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